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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왔던
각설이

한옥마을에
또왔슈~

북치고

노래하고

개회사와 축사를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(왼쪽)과 김승수 전주시장.

품바 명인들의 공연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관람객들.

제5회 전국 품바 명인전이 지난 15일 오
후 6시 30분에 열렸다.
사)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한 이 행사는

김승수 전주시장,�조봉성 전주매일 대표,�김승곤
전주매일 부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시민,
관광객 2000여명이 참석했다.
이날 조봉성 대표는 대회사에서“품바는 품앗이

와 품삯 등에 쓰이는,�일하는데 드는 수고의 의미
인‘품’에서 연유했다고 해‘사랑을 베푼 자만이
희망을 가진다’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문
화”라며“전통문화의 도시인 전주 한옥마을 풍남
문 광장에서 품바 명인들이 웃음을 선사할 것”이
라고 말했다.
김승수 전주시장은 축사에서“품바는 현실에서

오는 한과 울분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서민들의
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우리의 전통문화”라며“많
은 분들께서 함께 즐기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제

열창하는 초대가수 조하연(왼쪽)과 혜민.

품바 명인들의 무
대 아래에 춤을
추고 있는 관람객
들.��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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